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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역사를 새기는 자매도시 코스타리카 산호세시 방문】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월 24일 부터 31일에 걸처 저를 포함한 오카야마시민 

우호친선방문단 총 39명이 자매도시 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시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어떻게 오카야마시와 산호세가 자매도시를 체결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실겁니다. 

그 경위를 설명하면 1957년 오카야마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노제시가 자매도시가 된 4년후 같은 이름(San Jose)인 산노제시와 

산호세시가 자매도시가 되었을때 산노제 시장으로부터  「세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세계적으로도 재미있는 결연이 되지 않겠냐」는 

제한이 있어 1969년 실현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많이 멀고 경제적인 교류도 없는 도시간의 교류가 반세기의 

긴 시간에 걸처 계속되어 온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양 시의 선인들에 

의한 끊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한 번 느끼는 바입니다. 

 

산호세시를 방문해서 먼저 놀란것은 산호세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외에 

많은 분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방문단도 오카야마시 출신의 정경묘사 피아니스트 야마지 마미씨, 

오카야마 조토고등학교 합창부 학생들, 현지 오케스트라 등이 

콜라보레이션한 콘서트와 비젠도자기 작가 모리 타이가씨에 의한 강연과 



작품 전시 등, 음악과 조형을 통한 재미있는 퍼포먼스 등이 선보여 현지 

분들과 좋은 교류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말로는 좀처럼 전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일본의 「후루사토(고향)」「이웃집 토토로」등를 노래할 때에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동되어 박수 갈채가 그치지 않고 종료를 안내한 

순간 일제히 야유가 일어나고,  야마지씨는 오캬아마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츠루와 마우(학은 춤춘다)」를 영상과 함께 선보였을 

때에는 주한 코스타리카 일본대사 영부인을 비롯한 일본계 기업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등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분기점에 위치해 라틴 분위기의 장점을  

느끼면서도 차분한 것을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어 그런 부분이 일본인과 

마음이 통하는 큰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이런 유익한 방문이 실현되었던것도 방문단 여러분은 물론이고 

환대해주신 이토대사를 포함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협력의 산물이며,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림과 함께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이 

우정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키워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